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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LG, 한방화장품 “빅매치”
2007년 시장규모 1조원 넘어서 … 해외 화장품 경쟁우위 카테고리

한방화장품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브랜드 종류만 40여종에 이르고, 브랜드간의 차별화 움직임도 가속되고 있

다.

1월1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2007년 한방화장품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

고객층, 가격대, 그리고 유통경로를 달리하는 다양한 한방화장품 브랜드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한방화장품이 최근 수년간 자연주의와 웰빙 열풍을 타고 국내 화장품시장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부상하면서 

화장품 부문의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방화장품은 2007년 5조8000억원 가량의 화장품시장에서 20% 안팎을 점유해 대략 1조원대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브랜드별로는 아모레퍼시픽이 1997년 내놓은 <설화수>가 2007년 4000억을 넘는 영업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해 LG생활건강이 2003년에 선보인 <후>와 <수려한> 등이 한방화장품 시장에서 각각 1000억대가 넘는 빅브

랜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30대 이상의 연령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 고가 위주의 기존 방문판매 방식과 백화점 위주의 브랜

드에서 벗어나 대상과 유통경로를 차별화한 다양한 한방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시중 판매 한방화장품 <수려한>의 프리미엄 브랜드 <수려한 수(秀)>를 최근 선보였다. <수

려한 수>는 백화점 경로를 제외하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방제품 중 최고가 브랜도로, 화장품 전문점과 마

트 등으로 유통된다. LG생활건강은 앞으로 <수려한>의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설화수>로 한방화장품 시대를 연 아모레퍼시픽은 젊은층에서 한방화장품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30세

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한율(韓律)>을 12월 출시했다.

중견기업들도 중저가 브랜드 한방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리아나는 <자인>이라는 브랜드로 한방화장품 시장에 진입했으며 한국화장품 <산심>, 로제화장품 <십장

생>, 참존화장품 <진안> 등이 중견 화장품기업의 한방브랜드로 꼽힌다.

또 저가 화장품시장에서는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이 2003년 이후 선전하고 있으며 미샤도 <미사>라는 한

방브랜드를 선보였다.

기업별로 다양한 한방브랜드 출시가 이어짐에 따라 시중에는 40여개의 한방화장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웰빙․건강 트렌드에 힘입어 한방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시장을 해외시장과 구별하는 

중요한 카테고리로 떠올랐다”며 “외국 화장품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앞으로도 한

방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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